
 

흩날리는��

Windswept�
�

박광수�

Gwangsoo�Park�

�

2018년�3월�8일�-�4월��7 일�

오프닝리셉션:�3월�8일,�목요일,�오후�6�-�8시�

장소:�두산갤러리�뉴욕,�533�W�25th�St.,�New�York,�NY�10001�

�

�
부스러진, 2017, 캔버스에�아크릴, 116.8x80.3cm�

�

두산갤러리�뉴욕은�2018년� 3월� 8일부터�4월� 7일까지�제 7회�두산연강예술상�수상자인�박광수의�개인전�

《흩날리는》을�개최한다.�이번�전시는�박광수의�뉴욕�데뷔전으로�2017년�작�<부스러진>과�<검은�숲�속>�시리즈�

그리고�두산레지던시�입주�기간�동안�완성한�신작이�함께�전시될�예정이다.�

�

박광수는�잉크나�먹,�아크릴을�사용해�점과�선을�여러�겹�중첩하는�드로잉을�해왔다.�반복적인�선이�만들어낸�

이미지는�일상�속�단편들이�확장된�풍경인�동시에�그가�상상한�이미지의�파편이다.�종이와�펜으로�작업을�해오던�

그는�작품�크기의�물리적인�한계를�극복하기�위해�나무막대에�다양한�크기의�스펀지를�부착시켜�만든�수제�펜을�

사용한다.�일반�붓이나�펜과는�다르게�그림의�표면에�닿는�면적이�자유로운�수제�펜은�미세한�몸의�떨림을�

그대로�담아�작가가�그리는�대상이�어떠했으면�하는�염원을�더욱�절실하게�표현해주는�도구가�된다.��

�

이번�전시�제목인�‘흩날리는’은�눈이나�낙엽,�벚꽃이�바람에�흩날리는�공간을�상상하며�그린다는�작가의�말에서�

가져온�단어다.�<부스러진>과�<검은�숲�속>�작품에�얼핏�보이는�대상과�풍경은�바람에�날리는�듯�보이는�수많은�

점과�선�안에서�사라져�버리기도�하고�반대로�축적되어�재구성되어�보이기도�한다.�이는�여러�선이�다양한�

농담으로�중첩되어�보이면서�생기는�불확실성�때문이기도�하지만�작가가�그려내는�일상과�무의식이�교차되어�

만들어진�배경�때문이기도�하다.�이번�전시에서는�기존에�작가가�고민해오던�소멸의�현상보다는�새로운�대상의�

가능성에�초점을�맞춘�신작을�함께�선보일�예정이다.�

�



 

�

�

박광수(b.� 1984)는� 서울과학기술대학교� 조형예술과를� 졸업하고,� 동대학원� 조형예술과를� 석사� 졸업하였다.�

두산갤러리�서울(2017,�서울,�한국),�금호미술관(2016,�서울,�한국),�신한갤러리�광화문(2015,�서울,�한국),�

갤러리�쿤스트독(2014,�서울,�한국),�인사미술공간(2012,�서울,�한국),�갤러리�비원(2011,�서울,�한국)�등에서�

개인전을� 개최하였고,� 금호미술관(2017,� 서울,� 한국),� 갤러리� 플래닛(2017,� 서울,� 한국),� 아라리오갤러리�

서울(2016,� 서울,� 한국),� 합정지구(2016,� 서울,� 한국),� 하이트컬렉션(2016,� 서울,� 한국),� 두산갤러리�

서울(2016,�서울,�한국),�서울시립미술관(2015,�서울,�한국),�커먼센터(2014,�서울,�한국),�성곡미술관(2013,�

서울,�한국),�우민아트센터(2012,�청주,�한국)�외�다수의�그룹전에�참여하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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